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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교 1, 2, 3학년 375명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이 중학생들의 정서, 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
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교사 및 교우로
확대되고 또한 중요해지는 발달단계임을 고려하여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력은 중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모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관계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관계는 내재화문제에는 직접효과가 있
으나,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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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s which family cohesion has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sampling 
375 of 1st, 2nd and 3rd grades middle school students. Also,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relationship with peers considering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adolescence expands to teachers and peers and is a important 
developmental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amily cohesion i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Also, relationship with teachers 
i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However, relationship with peers i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internal problems while it is shown to have insignificant results 
statistically on external problems. 

Key Words : Family cohes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pee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ternal problems, External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Kyung Ho Lee(child629@naver.com)
Received November 26, 2019 Revised   November 26,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2, pp. 575-582,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575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576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
화가 일어나고, 혼란과 갈등이 증가하여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위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최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
는데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관심 군 학생 수가 2015년 대비 143% 증가한 
87333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2017
년 9009명으로 2015년 4177명에 비해 1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중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측면에
서의 어려움을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 상태
로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고, 급격
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정서적 불안, 반항, 비
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서·행동문제로 표출될 수 있
으며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기 이후 전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3] 

청소년기의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는 가족으로부터 많
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족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곳으로, 자녀의 인성을 형성하
고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 전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대다수 비행청소년들은 가장 행복한 것에 대하여 “가
정의 화목”을 꼽았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이 대부
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비행 및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5] 

가족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정
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족의 주요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태도
나 양육방식보다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가
족관계에서의 만족도와 안정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6]

이처럼 청소년기는 원만한 자녀-부모관계를 포함한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
해 사회활동 및 적응이 증진되는 시기로 올바른 가족기
능 수행은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서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7]

박재산 외[8]는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정
서적 유대감을 가족응집력이라고 정의하며, 가족응집력

이 높은 경우 청소년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정서적 문제
를 적절하게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가족응집력은 청소년의 자존
감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대로 
가족응집력의 상실은 정서·행동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이혜순, 옥지원[9]은 가족응집력이 청소년기 정
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충동성의 영향요
인임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충동성 조절을 위해 건강한 
가족응집력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주장함과 동
시에 청소년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문제 
해결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증진시켜 가족의 질적인 
기능인 가족응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더불어 Conger, Bryant 그리고 Elder[10]는 청
소년의 부모관계를 포함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대부분
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교사관
계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되며, 향후 청소
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비롯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아개념 및 독립심 등의 발달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또래 집단에 참여하는 일
이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얻으며,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
구도 충족된다.[11] 따라서 교우관계가 만족스러운 청소
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
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성숙한 사회적 기능 및 학교생활 
적응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더불어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이 부모, 또래와의 
관계와 더불어 맺고 있는 중요한 관계는 교사관계 이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생활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맺어진 제
도적 관계임과 동시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인
이라는 존재와의 인간적 관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13] 

이처럼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 학교에서 가정으로 
오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교사, 교우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지 등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이 교사관
계, 교우관계와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추정하는 연구이다. 가족응
집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가지는 유대의 정도와 
가족지지 정도를 나타내며,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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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칭찬, 편안함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교우관계는 학
교 친구들과의 친밀감, 협력 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정
서·행동문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의 내재화문제
와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 교
사관계, 교우관계,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
제) 간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살펴 중학생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가족응집력이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매개로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9일부터 17일까
지 G광역시 5개 구(區) 소재 각각 1개교씩을 편의표집한 
후 표집 된 5개 중학교 1,2,3학년에서 각각 1개 학급씩을 
임의표집하여 약 392명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그 중 자료로 부적절한 설문지(예: 이중 응답, 특정 
반응으로의 편향된 응답, 누락된 응답 등이 있는 경우) 12
부를 제외한 375부(96%)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에는 가족응집

력 측정도구,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교
사관계 측정도구, 교우관계 측정도구가 포함되었는데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가족 응집력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의 정서적 상호관계인 가족응집

력을 측정하기 위해 FACES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 이하 FACESⅢ)
를 사용하였다. FACESⅢ는 Olson 외[14] 가 개발하고 
이를 김용구[15]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20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으면 가족응집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방향성이 모호한 문항은 제외
시켜 최종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고 75점, 최
저 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2.2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위축,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을 의미

하는 내재화문제와 비행, 공격성을 의미하는 외현화 정
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mbach[16]가 개발
한 미국의 Youth Self Report(YSR)를 오경자 외[17]가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
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K-YSR의 하위척도 가운데 내재화문제 
척도와 외현화문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신뢰도(Cronbach 𝛼)는 내재화문제 .86과 외현화문
제 .88로 나타났다. 문항 51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척도
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으로 내재화문제 산출에 있어 중
복되어 합산이 되므로 합산 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하였다.

2.2.3 교사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친밀감, 공정, 칭찬,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교사관계 측정도구는 Dubow와 
Ullman[18]이 제작한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중 김영미와 심희옥[19]이 총 10개 문항으로 재구
성한 교사관계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
수록 교사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보며, 4, 5, 7번 문항은 역
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𝔞)는 .88이다.

2.2.4 교우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교우들과의 친밀감, 협력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한 교우관계 측정도구는 김순복[20]이 제작한 30
개 문항으로 구성된 교우관계척도를 신뢰도 검증결과 문
항을 삭제시킬 경우 신뢰도가 높아 질수 있는 문항과, 요
인분석 결과 방향성이 모호한 문항은 제외시켜 최종 총 
25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𝔞)는 .86이다. 

2.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측정변수로 가족응집력, 교사관

계, 교우관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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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LISREL 8.80과 SPSS WIN 21.0를 사용하

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하

여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 분
석을 하였으며,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학기 위해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1 에서 제시한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데이

터의 특성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인 경로분석모형 추정
방법은 ML(maximum likelihood)이다. 또한 ML추정
방법에 기본 가정은 다변량 정상성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5개의 개별 변수의 정상성으로 기본가정 충족을 
대체하였다.

Subject of study(n=375)

Variables Minimum 
value

Ceiling 
value Mean StD Skewness Kurtorsis

F.C 22.0 75.0 54.3 10.49 -.406 .097
R.T 12.0 40.0 21.9 4.18 .607 2.233
R.P 31.0 93.0 61.9 13.21 .231 -.785
I.P 3.0 58.0 34.6 16.21 -.376 -.762
E.P 1.0 57.0 25.8 18.03 .432 -.671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Table 2는 5개의 측정변수간의 가족응집력(Family 
cohesion:FC), 교사관계(Relationship with teachers: 
RT), 교우관계(Relationship with peers:RP), 내재화문
제(Internal problems: IP), 외현화문제(External 
problems: EP)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를 제시하고 있다 . Table 2.에 제시된 5개의 각 측정변
수간의 상관관계는 -.438∼.744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
수 간에는 P<.0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응집력(FC)과 교우관계(RP) 간의 상관관계가 .74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현화문제(EP)와 교우관계
(RP)간의 상관관계가 -.4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Variables F.C R.T R.P I.P E.P
F.C 1.000
R.T .662** 1.000
R.P .744** .516** 1.000
I.P -.730** -.611** -.642** 1.000
E.P -.572** -.560** -.438** .533** 1.000

*P<.05.  **P<.01.

Table 2. Correlation

3.2 가족응집력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그리고 내재
    화문제, 외현화문제 인과관계 분석

Table 3은 경로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량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는 8.54(df=2)로 적

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가 자유도(df)

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표준 카이자승(NC=/df)을 계
산하여 그 값이 5미만이면 연구모형과 자료가 잘 합치한
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21] 이러한 적합도의 기준으
로 볼 때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더불어 정성적 적합도 지수인 GFI, TLI, RMR은 매
우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응집력이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매개하여 정서·행동문제에 미친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결
론내릴 수 있다.

 

Goodness
x2(p) df NC GFI TLI RMR

8.54p=.014) 2 4.27 .99 .98 .02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

다음으로 아래 Fig. 2는 경로모형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며, 유의하지 않는 경로는 점선으로 처리하였
다. Table 4.는 경로모형의 직접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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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pothetical model

Table 4에 나타난 변수 간 직접효과 결과는 우선 가
족응집력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RT)도 
내재화문제(IP), 외현화문제(EP)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관계(RP)는 내재화문제(IP)에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현화문제(EP)에
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B Beta SE t-value

F.C

→ R.T .26 .66 .02 17.06***

→ R.P .94 .74 .04 21.53***

→ I.P -.66 -.43 .09 -7.35***

→ E.P -.60 -.35 .12 -4.97***

R.T
→ I.P -.85 -.22 .17 -4.91***

→ E.P -1.39 -.32 .23 -5.95***

R.P
→ I.P -.26 -.21 .06 -4.20***

→ E.P -.02 -.01 .08 -.19

*p<.05, **p<.01, ***p<.001

Table 4. Result of Direct effect

Table 5에서는 가족응집력(FC)이 내재화문제(IP), 외
현화문제(EP)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교사관계(RT)와 
교우관계(RP)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Table 5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가족응집력(FC)은 교사관계(RT), 
교우관계(RP)를 매개하여 내재화문제(IP) 및 외현화문제
(E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족응집력(FC)이 교우관계(RP)를 매개하면 내재화문제
(I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외현화문제(EP)에는 유의하
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ath B Beta SE t-value

F.C → R.T → I P -4.67 -.15 .05 -4.72***

F.C.→ R.T → E.P -5.48 -.21 .07 -5.62***

F.C.→r R.P → I P -4.26 -.15 .06 -4.12***

F.C → R.P.→ E.P -.25 -.01 .08 .19

*p<.05, **p<.01, ***p<.001

Table 5. Result of Mediater effect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은 중학생의 정
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모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력이 약화되면 개인의 성격 형
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문제와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높다는 
Alison, Shirlely와 Mavis[22의 연구결과와 가족응집력
이 사회적 적응능력 및 비행, 폭력 등의 외현화 정서·행
동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김재엽 외[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 구성원
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와 신뢰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학생이 지각하
는 가족응집력이 낮은 중학생들은 낮은 신뢰감으로 안전
지대가 없다고 느껴 상호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져 우울 
불안의 내재화문제와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문제와 같은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성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동
질성을 가지는 가족애착과 응집력의 향상 그리고 가족 
간 정서적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유지될 때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은 교사관계, 교
우관계에 모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정은 가족구성원
끼리 정서적 교류가 원만하여 심리적으로 안정 되어있어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도 
부적응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임성우와 
가영희[24]의 연구 결과와 낮은 가족응집력은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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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와
의 문화차를 느낄수록 대상이 또래인 교우적응보다는 어른
인 교사에 대한 적응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서경웅[25]의 연
구결과와 가족응집력이 교우관계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
지선과 진현정[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적응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가
족관계는 중요한 발달적 맥락이고 나아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낮
은 가족응집력은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형성의 실패 
경험이 되고 이로 인해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
하게 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로 정서·행동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로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지적 
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사관계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관계는 내재화문제
에는 직접효과가 있으나, 외현화문제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생할 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예방에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Mayer와 Salovey[27]의 연구와 교
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외현화문제의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여종일과 이경화[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우울/불안 등 내재화문제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김윤희 외[29]의 보고와 일치한
다. 하지만 교우지지가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와 높은 상관
성이 있다고 보고한 박명화[30]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
반된 결과이지만 교우관계의 질이 내재화문제행동이 외
현화문제행동 보다 상관성이 더욱 높다는 한현아와 도현
심[31]의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학
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의 교육과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
어져 중학생들 스스로 외현화된 문제에 대한 자기통제력
이 강화되어 외현화문제에 비해 내재화문제에 더욱 직접
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 관
계는 부모갈등의 노출과 부정적 가족유대감 문제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
기 가족 내 부정적 관계로 인해 내･외적 부적응 문제발생
을 줄이고 적응적인 생활을 위해 교우와 교사관계가 매

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 환경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
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는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
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교사와 교우라는 점에서 
교사와 교우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에게 정서적 안녕을 제
공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변인으
로서의 긍정적인 교사,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환경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족응집력이 교사, 교우관계를 매개로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으로는 우선 본 연구는 학년 및 성별이 다른 연구 대상
자들을 대상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년, 성별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하여 검증하지 못하고 요인 간의 관계만을 분석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이 다른 집
단 간의 비교 차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측정 변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기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복합적 측정을 위한 방
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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